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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 농기계 긴급 수리 및 임대료 면제
- 주요 농기계 업체 52개 순회 수리반, 전국 577개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신속 가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6개 

농기계 업체(㈜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주)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주),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6개 업체는 지역 순회 수리를 위해 52개반(68명)을 구성하였으며, 

농협은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에서 1천여명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히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농협은 7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권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늘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된다. 

  * 대표 콜센터 : (대동)1588-2172, (TYM)1588-4533, (LS엠트론)1666-5482, 

(아세아텍)1588-3309, (신흥기업)043-262-3540, (한성TNI)041-534-8612~5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지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를 피해복구 종료시까지 면제하도록 조치

하였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도 동일한 임대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는 현재 집계중으로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않고 말린 후 적시에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하면 상당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적기 

수리가 중요하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 또는 지역농업에 신속히 수리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신속한 농기계 수리 지원 및 임대료 면제를 통해 호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호우 피해 농기계 순회 수리 계획

담당 부서 농식품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태섭 (044-201-1891)

첨단기자재종자과 담당자 사무관 이  현 (044-201-1896)

담당자 사무관 이건호 (044-201-1840)



붙임  호우 피해 농기계 순회 수리 계획

□ 농협 농기계 순회 수리 계획

ㅇ 지원기간 : 7. 28.(월) ~ 8. 14.(목) (3주간)

- (1주차) 호남권, (2주차) 충청권, (3주차) 영남권 순회 수리

ㅇ 수리 지원반 규모

- 경제지주 NH이동수리센터 : 인력 9명, 차량 5대

- 도별 순회봉사단 : 10개도 491명 중 피해지역 인력 외 지원인력 배분

- 자체 농기계센터 : 피해농협 중 자체농기계센터 보유농협은 상시 대응

□ 주요 농기계 제조업계(6개사) 농기계 순회 수리 계획

ㅇ 지원기간 : 8. 4.(월) ~ 8. 29.(금) (4주간)

- 권역별 순회 수리반 4주간 동시 운영

- 전국 대상으로 운영하되 특별재난지역 집중 지원

ㅇ 수리 지원반 규모

- 순회수리반 6개사 52개반 68명 투입

- 권역별 투입 규모

권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차량 8 6 6 7 6 7 6 6

인원 10 9 8 10 7 9 7 8


